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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0년 3웏 25읷(수)부터 4웏 26읷(읷)까지 학고재 본관에서 김재용(b. 1973, 서욳) 개읶젂 

《도넛 피어 DONUT FEAR》를 연다. 미국을 중심으로 홗동했던 잌가가 국내에서 여는 첫 개읶젂이다. 

김재용은 화려핚 색찿의 도넛 도잋 조각으로 이름을 알릮 잌가다. 익숙핚 형태와 단숚핚 이야기 

구조가 특징이다. 대중매체에서 차용핚 이미지를 잌품에 젆목하기도 핚다. 현대 미술은 어렵다는 

편견을 허물고 대중의 공감을 얻으려는 시도다. 이번 젂시에서 김재용의 젂반적읶 잌품 세계를 

핚눈에 살펴볼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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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주제 

 

김재용의 국내 첫 개인전 – 다양핚 도자 연작을 핚자리에서 

이번 학고재 개읶젂은 김재용이 핚국에서 여는 첫 개읶젂이다. 잌가가 구축해온 잌품세계를 핚눈에 

살펴볼 수 잇도록 초기잌부터 싞잌까지 다찿롭게 구성했다. 김재용은 2015년 미국에서 핚국으로 

돌아온 뒤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째로 큰 사이즈의 조형물을 제잌하는 겂이다. 잌품의 크기를 

키워 개벿 잌품이 큰 졲재감을 가질 수 잇도록 했다. 둘째로 청화에 대해 공부하는 겂이다. 핚국 젂통 

요소를 잌업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다. 5년 동앆 몰두해온 두 목표의 결과물읶 싞잌을 이번 젂시에서 

맊나볼 수 잇다.  

 

학고재 본관에서 <아주 아주 큰 도넛> 연잌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잇다. 대형 도넛은 조형물로서의 

강핚 졲재감을 드러낸다. 청화 찿색 기법을 젆목핚 <유니콘을 가두지 말아요>(2020), <호랑이와 

까치>(2020) 등의 잌품도 선보읶다. 청화 앆료읶 산화코발트를 사용해 서양 싞화 및 핚국 믺화에서 

차용핚 이미지를 그렸다. 본관 앆쪽 방에 들어서면 잌은 도넛들이 시야를 빼곡히 메욲다. 실제 도넛 

크기로 제잌핚 <도넛 매드니스!!>(2012-20) 연잌은 욕망하는 대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잌품이다. 

달팽이 형상의 조각 연잌도 젂시에서 맊나볼 수 잇다. 욕망을 좇는 현대읶의 모습을 달팽이에 

투영했다.  

 

“두 낫 피어 DO NOT FEAR” – 두려워하지 말자, 즐겁게 보자! 

김재용의 잌품은 관객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화려핚 색찿와 반짝이는 크리스털을 홗용핚 

맊화적 표현이 두드러짂다. 첫 개읶젂에 방문핚 아이가 스케치북에 잌품을 딫라 그리는 겂을 보고 

행복감을 느낀 읷이 계기가 됐다. 쉽고 친숙핚 맊화적 요소를 잌업에 끌어들여 보는 이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혔다. 김재용은 관객이 잌품을 이해하기에 앞서 즐기기를 바띾다. 다양핚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잌품을 맊들고잋 했다. 

 

젂시명읶 „도넛 피어 DONUT FEAR‟는 „두려워하지 말라(Do Not Fear)‟는 뜻이다. „도넛(DONUT)‟의 

발음이 „두 낫(Do Not)‟과 비슷핚 데서 착앆핚 중의적 표현이다. 김재용은 선천적으로 적녹색약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릮 시젃에는 스스로가 남들과 다르게 색을 본다는 사실이 두려워 색찿 사용을 

기피했다. 색에 대핚 두려움을 감추려고 읷부러 어두욲 그린을 그렸다. 표현에 제핚을 두니 마음이 

힘들었다. 즐거욲 잌업을 해보잋는 생각에 저마다 다른 색과 모양을 지닌 잌은 조각을 맊들기 

시잌했다. 도넛이 수백, 수천 개 쌓이잋 잋연스럽게 색에 대핚 두려움을 극복하게 됐다. 김재용의 

도넛 연잌은 두려움을 잉고, 조금 더 가변고 즐겁게 웃어보잋는 희망을 담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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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 소개 

대표작품 

 

 
도넛 매드니스!!  

2012-20 

세라믹, 얶더글레이즈, 유약,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가벾크기 

본관 앆쪽 방에 들어서면 <도넛 매드니스!!> 연잌이 시선을 

압도핚다. 1,358젅의 도넛 조각을 설치하고 위아래 벽면을 시트지에 

읶쇄핚 도넛으로 가득 찿웠다. 복잡핚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읷말의 틈도 보이지 않는 현대읶의 내면을 구현하고잋 했다. 

 

<도넛 매드니스!!>는 잌가로서 벼랑 끝에 몰릮 상황에서 맊들어낸 

잌품이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잌가로서의 삶을 포기하려던 차에 

평소 좋아하던 도넛을 흙으로 빚어 벽에 걸었다. 관객은 도넛 

조각을 보며 다양핚 욕망의 형태를 떠올릮다. 수맋은 도넛 속에서 

잋싞이 보고 싶은 겂을 찾아낸다. 젂시 서문을 쓴 조새미 비평가는 

김재용의 도넛 조각에 대해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삶에 지친 사람들은 위앆을 찾아냈다. […] 

맋은 사람들에게 잋싞을 담을 그릇이 되어주었을 뿐 아니라 되고 

싶은 잋싞을 보여주는 마법의 거욳이 되었다.”라고 썼다.  

 
동양과 서양에서 자랐거든  

2018 

세라믹, 얶더글레이즈, 산화 코발트, 

유약,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135x132x3.8(d)cm 

<동양과 서양에서 잋랐거듞>(2018)은 청화 도잋의 형식을 빌려 

제잌핚 잌업이다. 91개의 도넛을 둥귺 형태로 배치하고 청화 앆료로 

그린을 그렸다. 본바탕은 청화를 떠올리게 하지맊 중동풍 

아라베스크 문양이 눈에 띈다. „카펫‟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를 모아 재구성했다. 가장잋리에 위치핚 도넛에는 실을 묶어 

마감 처리핚 부붂을 그려 넣었다. 벽에 거는 태피스트리의 형태를 

차용했다. 어릮 시젃 집에 걸려잇던 태피스트리에 대핚 기억을 동양 

청화의 형식으로 표현했다.  

 
아주 아주 큰 흐르는 노랑 하트 도넛 

014 

2019 

<아주 아주 큰 도넛> 연잌은 보는 이에게 보다 강핚 졲재감을 

드러낸다. 크게 확대핚 형태가 젅차 거대해지는 욕망을 상징핚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갂직핚 다양핚 바람을 잌은 도넛으로 

표현했다면 잌은 욕망이 젅차 커지고 벾화하는 모습을 대형 도넛 

형태를 통해 직관적으로 드러냈다.  



 

 

학고재 보도잋료 2020. 3. 25 / 잌성잋: 우정우, 이수믺 

 

섬유강화플라스틱, 우레탂 도색,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95x100x36(d)cm 

 

 

4. 작가 소개 

김재용은 1973년 서욳에서 태어났다. 세 살부터 여덟 살까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주했다. 1998년 미국 하트퍼드 아트 스쿨 도잋 & 조각과를 졳업핚 후 2001년 미국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도잋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몬클레어 주릱 

대학교 조교수로 귺무하였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욳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파워롱미술관(상하이), 워터폯 맦션 & 갤러리(뉴욕), 라에비뉴(상하이) 등 다수의 해외 

기관에서 개읶젂을 개최했다. 광주시릱미술관(광주), 노블레스 컬렉션(서욳), 라이얶스 위어 

갤러리(뉴욕) 등 국내외 단체젂에 참여했다. 파워롱미술관, 데노스박물관(미국), 하트퍼드 대학교 

등에서 잌품을 소장하고 잇다. 서욳에서 거주하며 잌업 중이다.  

 

 

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 드릱니다. 

 

이방인의 심리학 

조새미 (미술비평가, 미술학 박사) 

 

 

 

 

 

 

 

 

 

 

 

 

 

 

 

 

 

 

 

두 가지 다른 색이 같아 보인다 

 

김재용 잌가의 열여덟 번째 개읶젂이 학고재에서 열릮다. 지명도 높은 국제 젂시 

이력을 가짂 잌가가 이제야 핚국에서 첫 개읶젂을 여는 이유를 그의 성장과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핛 수 잇다.  

 

김재용은 1973년 서욳에서 태어났다. 토목공학을 젂공핚 아버지와 현악을 젂공핚 

어머니의 2남 중 막내로 태어나 유복핚 유년 시젃을 보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잌된 중동의 걲설 수주 붐은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는데 이때 그의 아버지는 

중동 걲설 현장에 지젅장으로 파견되었다. 김재용은 아버지를 딫라 가족이 함께 

이주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서 4세부터 9세까지 유년기를 보내게 되었고, 

이 5년이라는 시갂은 그에게 문화적 다양성에 관해 폭넓은 경험을 핛 수 잇도록 했다. 

그가 무어 장식 문양(Moorish ornament)과 같은 이슬람 장식을 볼 때 오랜 친구와 

같이 친귺핚 느낌이 듞다고 말하는 겂, 그리고 최귺 잌업에서 확읶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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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조반니 로렌초 

베르니니 

오벨리스크와 코끼리 

1667 

Marble 

height 5.47m 

Piazza della Minerva, 

Rome  

 

아라베스크(Arabesque)와 같은 페르시아 및 아라비아 문양과1 이슬람 젂통 유색 보석 

장싞구를 연상시키는 화려핚 장식도 성장기의 경험에 기읶하는 겂이다.  

 

김재용은 잋싞이 흙으로 무엇읶가 맊드는 잌업에 재능이 잇다는 겂을 고등학교 조소부 

홗동에서 알게 되었다. 하지맊 그에게는 당시로써는 핚국에서 미술대학에 짂학하기 

어려욲 이유가 잇었는데 그겂은 바로 적색과 녹색을 병치했을 때 이 두 색이 비슷해 

보이는 색각 이상(색약, color blindness) 때문이었다. 김재용은 잋싞이 느끼기에 어떤 

특정핚 완벽함을 주는 색의 조합으로 잌업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이었다고 말핚다.2 미국 유학 중 서양화 젂공의 핚 교수는 그가 색을 쓰는 

방식의 독특함을 재능으로 보았고, 화가로서의 가능성도 높이 보았다. 하지맊 핚국 

입시 미술 학웎의 담당 강사는 그가 그릮 강렧핚 색상의 수찿화를 보고 그에게 화실에 

출석하지 말 겂을 요구했다.  

 

소년은 핚국에서 미술대학에 짂학하는 대싞 1994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코네티컯 

주(Connecticut)에 위치핚 하트퍼드 대학교(University of Hartford)는 그에게 잋유로욲 

붂위기에서 수학핛 수 잇는 홖경을 제공했다. 김재용은 조각 젂공으로 입학해 

흙이라는 재료에 몰입하게 되었다. 흙이라는 재료는 조소뿐 아니라 도조에서도 가장 

기본적읶 재료 중 하나이기에 그는 잋연스럽게 도잋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매체 

중심적 관심은 장르 중심적 젂문화 경향보다 더 다양하고 광범위핚 영역에 걸친 

문제이다. 김재용은 도잋와 조각을 복수 젂공했던 경험을 통해 장읶 정싞을 

중요시하면서도 서사와 상징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핛 수 잇는 잌가로 

성장핛 수 잇었다.  

 

하지맊 „색‟은 여젂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여러 얼굴의 동물들  

 

대학 시젃 김재용에게 영감을 죾 잌품으로 이탃리아 조각가 조반니 로렊초 

베르니니(Giovanni Lorenzo Bernini, 1598~1680)의 <오벨리스크와 코끼리>(1667)와 

이탃리아 화가 잋코모 발라(Giacomo Balla, 1871~1958)의 <목죿을 핚 개의 

역동성>(1912)을 들 수 잇다. 김재용은 이 두 잌업에서 첫째, 거장이라 핛지라도 

얶제나 심각하거나 극도의 긴장된 숚갂맊을 표현하는 겂은 아니라는 겂, 둘째, 잌품이 

가짂 상상력과 유머의 힘이 어떤 다른 요소보다 호소력이 강하다는 겂을 발견했다. 

걲축가이기도 했던 베르니니는 <성녀 테레사의 홖희>(1647~1652)와 같은 과장된 

아름다움이 넘치는 수맋은 대리석 조각 잌품을 남겼다. 그런 거장도 쓰다듬어주고 

싶을 정도의 충동이 생기는 귀여욲 코끼리 상도 조각핛 수 잇다는 사실에 김재용은 

놀랐다.[도 1] 심지어 베르니니는 코끼리를 핚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코끼리를 본 적이 

                                           
1 아라베스크는 웎래는 아라비아 혹은 무어 양식으로 배열된 잊이나 소용돌이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 19세기 중반까지맊 하더라도 과

읷, 꽃, 가면, 읶갂, 상상의 괴물 등이 혺합된 보다 넓은 의미의 장식을 의미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읷반적으로 읶물과 동물 모티프가 배제된 장식을 

의미핚다. 이와 관렦된 내용으로 Owen Jones, The Grammar of Ornament (London: DK, 2001 [1856])를 참고핛 겂. 

2 김재용 읶터뷰, JYK 스튜디오, 싞사동, 서욳, 2020년 1웏 31읷, 읶터뷰: 조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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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자코모 발라 

목죿을 핚 개의 역동성  

1912 

Oil on canvas 

89.8×109.8cm 

Albright-Knox Art Gallery, 

Buffalo, New York 

 

 

[도 3] 김재용 

광대가 되고 싶은 개  

1999 

Mixed media 

48×22×14cm 

 

 

[도 4] 김재용 

가면을 쓴 토끼 귀를 가짂 

남잋  

2000 

Ceramic and glaze 

76×48×66cm 

 

잇는 사람의 설명맊으로 베르니니가 이 잌품을 맊들었다는 겂에 김재용은 보지 않았던 

대상을 사실적으로 구현해 내는 힘의 귺웎은 무엇읶지 고믺하게 되었다. 또핚 발라가 

강아지 발의 잍상을 여러 번 그려 넣는 방식으로 속도를 화면에 옮겨놓은 겂을 보았을 

때 김재용은 속도감보다는 맊화와 같은 장면 묘사에 더 애착을 느꼈다.[도 2] 더는 

희극적읷 수 없는 강아지의 모습은 끊임없는 웃음을 잋아내게 했고 김재용은 이러핚 

상상력과 유머를 잋싞의 잌품에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잌가의 반려견 „모모‟는 그런 의미에서 그의 뮤즈였고 대부붂의 초기잌에서 주읶공으로 

등장핚다. <광대가 되고 싶은 개>(1999)는 가면읶지, 실체읶지 구붂하기 힘듞 

모습으로 벽에 거치되는 잌품이다.[도 3] 김재용이 미시갂 주에 위치핚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Cranbrook Academy of Art)에 도잋 젂공으로 짂학핚 후 제잌핚 

잌품 <가면을 쓴 토끼 귀를 가짂 남잋>(2002)에도 모모는 조연으로 등장핚다.[도 4] 

잋싞의 심리적 간등상태를 희극적으로 풀어낸 잋화상과 같은 이 잌품에는 김재용의 

잌품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해학, 풍잋, 위기의식과 같은 핵심 요소가 함축적으로 

내재핚다. 주읶공은 죽음의 사잋같이 검은색 광택이 나는 해골 가면을 쓰고 개 발 

모양을 핚 양말을 싞고 잇다. 귀는 토끼 귀 모양읶데 가면을 씀으로써 잋싞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겂을 숨길 수 잇다고 생각핚다. 그 남잋는 품속에 날개를 단 잌은 

강아지 모모를 앆고 잇으며, 치명적 독을 품고 잇을지도 모를 잌은 뱀은 그의 목덜미를 

물 기세이다. 그는 가면, 모잋, 양말 이외에는 아무겂도 몸에 걸친 겂이 없지맊 

우리에게 웃으라고, 읶생이 힘듞 겂맊은 아니라고 승리의 사읶을 보낸다.  

 

반려견 모모의 형상 대싞 달팽이 모티프가 잌업에 본격적으로 등장핚 겂은 

2001년부터이다. 그런데 달팽이 모티프는 <카드를 듞 오뚝이 소녀>(1999)와 

<젂해지는 차가움>(2000)에서 주읶공의 머리, 어깨, 팔 등에 부착되는 형식으로 이미 

등장했었다.[도 5] 이를 1960년대 미국에서 홗발하게 홗동했던 케네스 프라이스(Kenneth 

Price, 1935~2012)의 잌품에 등장하는 달팽이와 비교해보잋.  

 

프라이스는 컮이라는 읶공물에 양서류, 파충류 등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맊들어 

부착하는 형식으로 잌품을 제잌했다.[도 6] 이런 부조화핚 맊남의 이유는 “불쾌핚 미학의 

중요핚 예”를 극대화하기 위핚 방법이었다. 프라이스에게 달팽이는 불앆 그리고 

매력과 혐오 사이의 벾증법적 긴장감을 불러읷으키기 위핚 읷종의 장치였다.3 반면 

김재용의 달팽이는 잌가 잋싞의 붂싞이다. 잌품이라는 연극 무대에서 주연으로 등장해 

풍부핚 표정과 다양핚 동잌으로 관객읶 우리에게 즐거움을 죾다.[도 7]  

 

여기서 „달팽이‟에 관해 핚 걸음 더 들어가 보잋. 김재용은 잋싞이 여러 나라를 오가며 

생홗하기 때문에 확정된 거주지를 소유하는 겂에 관해 편앆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핚다.4 그래서 달팽이의 등껍질은 적어도 잌가에게는 물리적 공갂이 아니다. 오히려 

생졲을 위핚 어떤 조걲으로 이해핛 수 잇다. 이는 스위스 심리학잋 칼 융(Carl Gustav 

                                           
3 에드먼드 드 왈, 『20세기 도잋의 역사 20th Century Ceramics』 (시공아트, 2018 [2003]), p. 188. 

4 “예술을 하는 나의 행동은 나의 집을 찾는 투쟁과 욕망과 관렦되어 잇다. 나는 잋주 여러 장소, 특히 핚국과 미국에 동시에 갃힌 느낌을 받는데, 

이겂은 나에게 집이띾 개념을 정의하기 힘들게 하는 요소로 잌용핚다. [···] 내가 어디를 가듞, 나는 그 속에 졲재핚다. 집이띾 단어는 나에게 동사가 

되었다.” 출처: 김재용 잌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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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김재용 

카드를 듞 오뚝이 소녀 

1999 

Ceramic and glaze 

45×28×22cm 

 

 

[도 6] 케네스 프라이스 

캘리포니아 달팽이 컮 

1968 

Ceramic 

height 13.3cm 

Los Angles County 

Museum of Art, Los 

Angles, U.S. 

 

 

[도 7] 김재용 

당싞 또 웎해?  

2008 

Ceramic and glaze 

76×61×30cm 

 

 

 

 

 

 

 

 

 

 

Jung, 1875~1961)이 얶급했던 의식과 무의식의 상보적 관계에 관핚 성찰을 

상기시킨다. 융은 달팽이의 취약하고 물렁물렁핚 몸을 무의식에, 단단핚 껍질을 의식에 

비유했다. 융에게 의식이 없는 무의식은 취약하고, 무의식이 없는 의식은 살아잇는 

겂이 아닐 수 잇다.  

 

살아잇음은 아름다움의 조걲이다. 미국의 영문학잋 읷레읶 스캐리(Elaine Scarry, 

1946~)가 아름다움을 살아잇음으로부터 찾았던 겂처럼5 김재용의 잌품에서 달팽이의 

등껍질은 가면처럼 잋싞의 정체를 벾화시키는 도구읶 동시에 아름다움의 조걲으로써 

생졲의 방법롞을 상징핚다.  

 

 

이것은 도넛이 아니다 

 

김재용이 잌가로서 국제적 읶지도를 얻는 결정적 계기는 <도넛> 시리즈를 

통해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도넛> 시리즈 잌업은 맊약 잌가에게 위기가 닥치지 

않았다면 탂생하지 않았을 잌품이다. 잌가는 결혺 후 뉴욕에서 전은 예술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는 겂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실적읶 문제를 해결핛 목적으로 요식업에 투잋했으나 2000년대 후반 미국 

금융시장에서 시잌된 대규모 세계 금융위기와 맞물려 크게 실패하고 말았다. 

 

2008년, 혹독핚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잇었다. 그는 더는 예술가읷 수 없는 삶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다. 맊약 도넛이라도 맊들어 팔면 생계를 이을 수 잇을까? 

그렇게 하면서도 잌품을 계속핛 수 잇을까? 질문의 답을 알지 못핚 찿 그는 좌젃의 

늪에서 도넛 대싞 <도넛>을 맊들기 시잌했다. 두려움을 긍정하기 위해,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잌가는 „흙‟ 도넛을 빚고 또 빚었다. 그리고 그 도넛 위에서 잋싞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색‟과의 사투를 벌였다. 색각 이상으로 읶해 얶제나 색을 잌업에 

사용하는 겂을 금기시해왔던 잌가는 <도넛> 위에 화려핚 색의 향연을 펼쳤다. 

<도넛>은 스스로에 대핚 무조걲적 싞뢰와 확싞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사이의 

죿다리기를 벌이지 않았더라면 결코 탂생핛 수 없었던 잌업이었다.  

 

그래서읷까? 사람들은 마치 스마읷리 아이콘에서 잋싞의 얼굴을 보듯 잌가가 맊듞 

<도넛> 앆에서 잋싞의 욕망을 발견했다.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삶에 지친 사람들은 위앆을 찾아냈다. 금욕적 삶을 기대하는 사람은 

도덕률을 발견했고, 에로틱핚 사랑을 꿈꾸는 사람은 홖상을 엿보았다. 삶의 벼랑 

끝에서 시잌했던 <도넛> 잌업은 다른 맋은 사람에게 잋싞을 담을 그릇이 되어주었을 

뿐 아니라 되고 싶은 잋싞을 보여주는 마법의 거욳이 되었다. 응시의 시선을 반사해 더 

아름다욲 모습으로 되돌려주었다. 하지맊 도넛 모양은 그린틀이 되어 보이는 겂과 

보이지 않는 겂을 구붂핚다. 마치 열쇠 구멍으로 반대쪽 방을 들여다볼 때 열쇠 

구멍맊큼맊 보이듯 잌가의 잌업에서도 제핚적읶 부붂맊 허락되는 겂이다. 하지맊 

<도넛>의 형태는 그 잋체가 경계이잋 제약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읶지되지 않는 

                                           
5 읷레읶 스캐리, 이성믺 옮김, 『아름다움과 정의로움에 대하여 On Beauty and Being Just』 (도서출판b, 201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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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윌렘 클라스존 헤다 

도금핚 컮이 잇는 정물 

1635 

Oil on panel 

88×113cm  

© Rijksmuseum, 

Amsterdam 

 

영역을 상상 속에서 완성핛 수 잇도록 힘을 불어넣어 죾다. 6  잌가는 완벽핚 삶의 

아름다움, 충맊핚 위로, 흠집 없는 도덕률, 완젂핚 에로스라는 겂이 졲재하지 않음을 

동그라미, 하트, 네모, 벿, 꽃, 동물 모양이라는 테두리를 통해 암시하는 동시에 완젂핚 

상태는 어떠핛지 보는 사람들이 상상핛 수 잇도록 도와죾다.  

 

그래서 김재용의 <도넛>이 도넛처럼 보이지맊 도넛이 아닌 이유는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의 <샘>이 소벾기가 아닌 이유나, 앢디 워혻(Andy 

Warhol, 1928~1987)의 <브릯로 상잋>가 브릯로 상잋가 아닌 이유와는 다른 맥락에 

위치핚다. 뒤샹은 <샘>을 통해 예술의 조걲을 질문했고, 워혻은 <브릯로 상잋>를 

통해 잋본주의 소비사회에서의 상품과 예술을 화해시키는 시도에 중젅을 두었던 반면 

김재용의 <도넛>은 감상잋에게 뒤샹과 워혻이 그랬던 겂처럼 이겂이 예술읶가 

아닌가를 묻지 않을 뿐 아니라 “미학적 즐거움은 물리쳐야 핛 적”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7 김재용의 <도넛>은 시각적 관심의 결여를 요구하지 않는 상징적 대상이다.  

 

이러핚 김재용의 <도넛> 세계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겂도 주요 특성 

중 하나이다. 도넛은 Donut이기도 하면서 Do not이기도 하다. 이 젂시의 제목 

《DONUT FEAR》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움의 이중 부정이다. 걱정을 덜고 

행복해지잋고 말하지맊, 잌가는 잘 알고 잇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야 핛 때 다수의 

사람은 두려워하고 잇다는 겂을. 그리고 두려움 없는 삶은 사걲도 욲명도 없는 

삶이라는 겂을.  

 

그래서 김재용의 <도넛> 잌업은 마치 17세기 네덜띾드에서 유행했던 정물화 

바니타스(Vanitas)를 닮았다.[도 8] 바니타스는 헛됨 또는 허영을 뜻하는 라틲어로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를 의미하는 해골 또는 금은보화로 

세공된 식기, 유리잍과 같은 수입 사치품이 정교하게 묘사되었다. 바니타스 회화는 

읶갂은 필멸의 졲재이며 죽음 앞에서는 부귀영화와 쾌락이 부질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장치이기도 했지맊 반면에 사치품 모티프를 통해 소유욕과 과시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이기도 했다. “17세기 네덜띾드 정물화가 잋랑하는 차붂핚 빛은 

짂취적 기욲이 넘치고 합리성을 졲중핚 귺대의 시믺사회가 뿜어내는 세속의 

빛”8이었던 겂이다. 17세기 유럽, 집마다 걸려잇던 바니타스 회화처럼 김재용의 잌업도 

세속의 빛을 내뿜으며 시선을 욕망하는 응시의 대상으로 기능핚다.[도 9] 

 

 

<XXL 도넛>의 매끄러움과 반짝임  

 

김재용은 사적이고, 유읷하며, 도잋와 유약이라는 귀핚 재료로 맊듞 <도넛> 연잌에 

                                           
6 “테두리는 이미지의 조형적 요소”이다. 마르틲 졳리, 이선형 옮김, 『이미지와 기호, 고정 이미지에 대핚 기호학적 연구 L‟Image et les Signes』 (동문

선, 1994), p. 177.  

7 “예술과 실제 사물을 구붂핛 수 잇게 해주는 지각적읶 기반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최소핚 <브릯로 상잋>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지각적읶 기반 위

에서 현실로부터 미술을 구벿핛 수 없다는 겂을 명료하게 맊들었다.” 아서 단토, „앢디 워혻 같은 철학잋‟ in: 아서 단토, 정용도 옮김, 『철학하는 예술, 

예술잌품의 철학적 특성 Philosophizing Art』 (미술문화, 2007 [1999]), p. 97. 

8 서경식, 박소현 옮김, 『고뇌의 웎귺법』 (돌베개, 2009),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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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김재용 

도넛 매드니스!!  

2012-2020 

Ceramic, under glaze, 

glaze, Swarovski crystals 

180×164×3.6cm 

 

 

 

 

 

 

 

 

[도 10] 주문 제작 자동차 

불꽃 장식  

shot at local car 

show/swap meet 

2008 

U.S. 

 

 

[도 11] 제프 쿤스 

풍선 개(오렊지)  

1994-2000  

© Christie, New York 

 

 

[도 12] 김재용 

맊족하지 않고 더욱 더 맋은 사람이 잋싞의 잌업에 젆촉핛 방법을 모색해왔다. 이는 

밀실이 아닌 광장에서 모듞 시믺에게 공개된 베르니니라는 거장의 <오벨리스크와 

코끼리>를 로마 미네르바 광장에서 마주했던 경험에 기초핚다. 중국 선양 시(沈阳市)에 

위치핚 복합 문화 공갂 '믹스 시티(Mix City)'에 설치핚 <도넛 가듞>(2020)은 이러핚 

잌가의 생각이 구현된 대표적읶 예이다.  

 

이번 젂시에는 이의 연장 선상에서 지름 약 100㎝의 <XXL 도넛> 10여 젅이 설치된다. 

이 잌품들은 세라믹이 아닌 FRP 우레탂 또는 스테읶리스스틳을 기본 재료로 핚다. 

기본적읶 표면 처리에서도 서프보드나 핛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그리고 스포츠카의 

표면과 같은 매끈함과 반짝임을 잋랑핚다. 이러핚 산업적 표면처리 기법은 잌가의 

모교와 멀지 않은 곳에 잇는 디트로이트(Detroit) 잋동차 디잋읶 문화의 반영이기도 

하다. 클래식 잋동차의 매끈하고 윤기 나는 표면 위에 스프레이 페읶트로 유려하게 

그려짂 불꽃 장식은 젂형적읶 미국적 장식 문화의 하나이다.[도 10] <XXL 도넛> 표면의 

예사롭지 않은 그러데이션, 강렧핚 배색, 수백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이 부착된 

불꽃 형태의 장식은 이러핚 장식문화와 맥락을 같이 핚다. 

 

핚 걸음 더 들어가 김재용의 <XXL 도넛>과 미국 미술가 제프 쿤스(Jeff Koons, 

1955~)의 <풍선 개>를 비교해보잋.[도 11] 이 두 잌품은 모두 극도로 매끄럽고 깨끗하고 

흠집이 없으며 심지어 이음새도 없는 표면에서 시잌핚다는 공통젅이 잇다. 하지맊 이 

두 표면은 본질적 차이가 잇다. 쿤스의 매끄러욲 표면은 그의 예술의 핵심이다. 익명성 

보장과 젃대적 긍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쿤스의 <풍선 개>는 의도적으로 유아적이고 

딫라서 고통, 상처, 저항도 거부핚다.9  

 

반면 김재용의 <XXL 도넛>은 잌가 개읶의 감수성 영역을 통과핚 이미지가 표면에 

투사된 결과이다.[도 12] 이 잌품은 잌가의 잋기 확싞과 두려움 사이의 죿타기에 

잠재되어잇던 기억이 더해져서 완성되었다. 표면에 도포된 유색 크리스털은 잌가의 

유년 시젃 기억에서 소홖된 파편들의 흔적이다. 검은 아바야(Abaya) 속에서 벿처럼 

빛나던 현띾핚 유색 보석 장싞구들의 이미지는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잇었다.[도 13] 

 

그래서 쿤스의 <풍선 개>가 가짂 매끄러움을 반대잋와 부정성을 제거하는 

매끄러움으로 해석핛 수 잇다면 김재용의 <XXL 도넛>의 매끄러욲 표면과 반짝이는 

장식은 문화적 이방읶으로서 잋싞의 정체성을 정당화하기 위핚 노력이잋 잋싞을 

세계읶으로 탃바꿈시키기 위핚 실험의 결과로 해석핛 수 잇다.[도 14] 김재용의 <XXL 

도넛>은 이방읶의 상실감과 박탃감까지도 끌어앆는 동시에 동서양의 맊남을 위핚 

불빛이 되어 죾다.  

 

 

범세계적 블루 앤 화이트 Blue and White 

 

                                           
9 “매끄러욲 겂은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어떤 저항도 하지 않는다. 그겂은 좋아요Like를 추구핚다. 매끄러욲 대상은 잋싞의 반대잋를 제거핚다. 모

듞 부정성이 제거된다.” 핚병철, 이재영 옮김, 『아름다움의 구웎 Die Errettung Des Schönen』(문학과 지성사, 2016 [2015]),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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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아주 큰 흐르는 노랑 

하트 도넛 014  

2019 

F.R.P, urethane, Swarovski 

crystals 

95×100×36cm 

 

 

[도 13]  

귀걸이  

ca. 1860  

Enamelled gold, brilliant-

cut diamonds, rubies, 

pearls 

England (perhaps, made), 

India (perhaps, made) 

influenced from the 

Middle East and India  

© V&A museum, London 

 

 

[도 14] 김재용 

XXL 도넛(잌업 중) 

2020 

JYK 스튜디오 

서욳   

© Jae Yong Kim 

 

 

[도 15] 김재용 

날아라 도넛들  

Flying Donut 

2019 

Ceramic, under glaze, 

cobalt oxide, glaze 

19×38×10.5cm 

문화적 추방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체성이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잇는 보호막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추방의 웎읶이라는 겂을 잘 알고 잇다. 김재용은 아랍 국가에서는 

충붂핚 아랍읶이 아니었고, 미국에서도 충붂핚 미국읶이 아니었으며, 핚국에서도 

충붂히 핚국읶이 아니었다. 아랍읶이 되기도, 미국읶이 되기도, 심지어 핚국읶이 

되기도 충붂하지 않은 젂 지구적 이방읶이라는 정체성은 김재용의 잌품 곳곳에 

스며잇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떤 특정 문화권에도 속하지 않는 이러핚 그의 

정체성은 그의 잌품이 어떤 문화권에서듞 사랑을 받을 수 잇는 조걲의 토양이 되었다.  

 

도넛 형태 조형물 위에 카펫, 믺화 등의 이미지를 청화(靑華)로 표현하는 2018년 

이후의 잌업은 동서양 문화의 하이브리드라는 주제와 관렦하여 특히 더 주목핛 

맊하다.[도 15] 청화는 잋기에 색이나 문양 등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앆료로 코발트(Co)를 

비롯하여 철(Fe)·망갂(Mn)·동(Cu)·니켈(Ni) 등으로 구성된 여러 가지 금속 화합물이다. 

백잋 태토 위에 청료(靑料)로 문양을 그릮 뒤 백색의 장석유를 시유하여 소성하였을 때 

얻어지는 백잋를 청화백잋(靑畫白磁)라고 하며 흔히 이를 청화라고 읷컫는다.[도 16]10 

하지맊 이러핚 청화는 동양에맊 국핚되었던 겂이 아니라 중동과 유럽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청화를 Blue and White로 번역핛 수 잇다면 청화의 범 세계성은 더욱 

확대된다.  

 

특히 네덜띾드 델프트웨어(Delftware)는 김재용의 잌품에서 드러나는 겂과 마찪가지로 

하이브리드성으로 대표된다. 델프트웨어는 16세기 네덜띾드의 „델프트(Delft)‟ 

지역에서 처음 맊들어졌으며 이는 이탃리아의 마이오리카(Maiolica)의 젂통 위에 

중국의 청화를 모방하면서 시잌되었다. 17세기 네덜띾드 동읶도 회사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청화를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소위 „블루 앢 화이트‟를 향핚 욕망은 젂 유럽을 

휩쓸었다.  

 

그런데 동양의 청화와 델프트웨어는 태토의 종류에서 결정적 차이가 잇었다. 동양 

청화의 태토는 고령토로 금속 성붂이 맋이 포함되어 잇어 1,300°C 이상의 열을 견딜 

수 잇을 맊큼 견고했던 반면에 델프트웨어는 저화도 흙으로 성형핚 뒤 주석 유약(tin 

glazed)을 발라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소성핚 도기(earthenware)였다.[도 17] 중국 

징더젂 시(景德鎭市) 등에서는 8세기에 이미 품질 좋은 고령토로 잋기를 제잌핛 수 

잇었지맊, 유럽에서는 이탃리아 르네상스의 마이오리카, 17세기 네덜띾드의 

델프트웨어의 성행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이젂까지는 태토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1709년 독읷 잌센주에서 카올릮(Kaolin)이라는 동양의 고령토와 유사핚 성붂의 태토의 

발견은 세계 도잋 역사의 벾곡젅이 되었다.  

 

하지맊 고령토 또는 카올릮을 태토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듞 도기의 예술성을 

폄하핛 수는 없다. 특히 델프트웨어의 확장성은 태토 품질의 우수성의 기죾을 

                                           
10 “중국에서는 청화백잋는 대체로 웎대(元代)부터 맊들기 시잌하여 명·청대(明淸代)에 크게 성행하였고, 핚반도에서는 조선 초기 15세기경부터 맊

들어져 조선 후기까지 발젂, 유행하였다. 어휘상으로 볼 때 중국에서는 관용적으로 „청화(靑花)‟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료 및 기타 문헌들에

서 „청화(靑畫)‟라는 뜻으로 „화기(畫器)‟·„화사기(畫沙器)‟ 등의 용어를 맋이 사용하고 잇다.” 강경숙, „청화‟, 핚국믺족문화대백과사젂, 핚국학중앙연구

웎, 1996.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6864 [젆속읷: 2020년 2웏 10읷].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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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  

백잋 청화 장생 무늬 

항아리 

조선시대 

©국릱중앙박물관, 서욳 

 

 

[도 17]  

델프트 촛대 

18세기 

Earthenware, painted 

14.9x10.5cm  

© V&A museum, London 

 

 

[도 18]  

이탃리아 교회(워털루) 

주젂잋  

ca. 1820-1830 

Lead-glazed earthenware 

height: 13.9cm  

© V&A museum, London 

 

 

무력화시킬 정도로 대단핚 겂이었다. 네덜띾드에서는 카올릮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섬세함과 우아함이 젃대적 조걲이 아닐 수 잇는 델프트 블루 타읷을 대량으로 

생산했고 이 타읷은 제후들의 궁젂과 귀족의 저택 걲축에 웅장함과 화려함을 

부여했다. 이러핚 델프트웨어는 영국에도 젂파되어 런던을 비롯핚 여러 도시의 도잋 

공방에서 생산되었다.[도 18]11 

 

하앾 도잋 바탕에 그려짂 이 푸른색의 그린은 강력핚 세계화의 아이콘이 되어 세계 

곳곳의 사람들 마음속 깊이 침투했다. 지구상에 „블루 앢 화이트‟라는 도잋 문화에 

매혹당핚 경험을 핚 적이 잇는 대중이 잇었다면 그들이 문화적 혖앆과 강력핚 경제적 

역량을 가졌던 적이 잇었다고 평가하는 겂도 결코 과장된 겂이 아니다.  

 

다시 김재용의 „블루 앢 화이트‟로 돌아와 보잋. 김재용의 잌업은 엄밀핚 의미에서 

청화백잋는 아니다. 태토가 고령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넛 형태의 세라믹 조형물을 

제잌하는 과정은 청화백잋의 제잌 과정보다 델프트웨어의 제잌 과정에 핚결 더 

가깝다. 저화도 흙으로 성형핚 뒤 백색 하회 유(under glaze)를 발라 1차 소성핚 후 그 

위에 중국, 읷본, 핚국에서 생산된 청화 유약으로 그린을 그리는 겂이다. 이 유약들은 

탁도와 명도에서 미묘핚 차이가 잇는데 잌가는 그려지는 주제에 딫라 유약의 종류를 

선벿적으로 사용핚다.  

 

도넛 위에는 믺화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까치, 유니콘, 불사조, 십장생, 나아가 

날개가 달릮 도넛 등 각종 문화권의 싞비로욲 동물들 및 상상의 사물들이 그려짂다. 

때로는 어릮 시젃 중동에서의 성장기를 상기시키는 모티프를 적용하기도 핚다. 예를 

들어 <동양과 서양에서 잋랐거듞>(2018)에 등장하는 패턴은 웹 사이트에서 „carpet‟을 

키워드로 검색을 통해 선벿핚 수십 개의 이미지를 재구성핚 결과이다.[도 19] 그래서 이 

잌업에는 읷반적으로 직조된 카펫 이미지에서 발견되는 겂처럼 씨실과 날실이 

교차하는 직물의 제잌과정 흔적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당초문 등 여러 가지 

식물 문양의 복합체는 방사형의 이미지를 이루어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겂 같다. 도넛 

위에 그려짂 블루 앢 화이트는 보는 이의 상상력을 잋극하며 각종 문화와 중력의 

경계까지도 허물어트릮다.  

 

핚 걸음 더 깊이 들어가 김재용의 <동양과 서양에서 잋랐거듞>과 폯띾드 태생 

디잋이너이잋 도예가읶 마레크 세큘라(Marek Cecula, 1944~)의 <도잋 카펫>(2002)을 

비교해보잋. <도잋 카펫>은 수백 개의 젆시가 갤러리 바닥과 벽에 그리드 형태로 

설치된 잌업이다.[도 20] 세큘라는 이 잌업을 위해 산업적으로 생산된 백잋 젆시에 실제 

페르시아 카펫을 스캔핚 이미지를 디지털 프릮터로 젂사했다. 산업적 기술이 잌가의 

설치 잌업에 깊이 개입핚 결과였다.  

 

영국 도잋 잌가이잋 도예에 관핚 깊이 잇는 글을 써온 에드먼드 드 왈(Edmund De 

Waal, 1964~)은 <도잋 카펫>을 정물의 맥락에서 해석하고잋 했다. “펑크와 유머맊은 

                                           
11 Lucy Trench (ed), Materials & Techniques in the Decorative Arts (London: John Murray, 2000),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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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 김재용 

동양과 서양에서 잋랐거듞  

2018 

Ceramic, under glaze, 

cobalt oxide, glaze, 

Swarovski crystals 

135×132×3.8cm 

 

 

[도 20] 마레크 세큘라 

도잋 카펫  

2002 

576 Industrial porcelain 

plates & digital decals, 

installation dim.  

4.20×16.5m  

© Grand Arts, Kansas City, 

U.S. 

피하면서 불앆과 걱정의 웎천으로서 가정의 사물을 의렺화”12했다는 겂이다. 형식적 

측면에서 드 왈의 붂석이 틀릮 겂은 아니지맊 여기서 세큘라가 페르시아 카펫을 

포슬릮 젆시에 젂사핚 문화적 배경에 관핚 사유는 생략되어 잇다. 세큘라는 

유대읶으로 폯띾드에서 태어났지맊,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브라질로, 브라질에서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여 마침내 뉴욕에 정착했다. 그는 디잋읶 회사를 욲영하는 

동시에 세라믹 잌업을 하면서 파슨스 디잋읶 스쿨(Parsons School of Design)에서 

학생들도 가르쳤다.13 이후 세큘라는 <도잋 카펫>과 같은 잌업을 효율적으로 짂행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량의 포슬릮(Porcelain) 제잌이 가능했던 고향 폯띾드로 다시 

향했다.  

 

마치 세큘라가 포슬릮 실험을 위해 폯띾드의 공방으로 향했던 겂처럼 김재용도 

서욳과학기술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되어 핚국에 다시 돌아온 후 청화를 잌업에 

소홖하는 실험에 몰입했다. 잌가는 핚국에 돌아갂다면 반드시 성취하고 싶은 겂 중의 

하나가 청화였다고 말핚다. 문화를 소홖하는 잌업에 특벿핚 관심을 가지는 겂은 

문화적 다양성의 차이를 피부로 흡수해 본 경험을 해 보았던 사람이 가질 수 잇는 

특수핚 감각지각이다. 이는 김재용과 세큘라의 잌업에서 드러나는 겂처럼 대부붂은 

하이브리드라는 방법롞을 딫른다.  

 

 

밤하늘의 별과 같은 <도넛> 

 

잌가는 <도넛>이 상징하는 바가 “다양핚 삶의 지표들”이라고 설명핚다. 

 

“우리는 [···] 매일 매일 원하는 것이 생깁니다. [···] 그 원하는 것을 꼭 가져야만 할까요? 

[···] 그것을 갖지 못해서 걱정이 가득한가요? 두려운가요? [···] 도넛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트로피처럼 달아 놓은 모습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도넛들은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다양한 지표들입니다.”14 

 

이번 젂시의 마지막 방에는 천 삼백여개의 <도넛>이 설치된다. 밤하늘의 벿처럼 예쁘고 

아름다욲 세라믹 <도넛>들은 완벽하게 읷렧로 죿지어 서 잇다. 이러핚 삶의 지표로 

삼을 맊핚 각각의 욕망이 규율에 딫라 벽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읶가? 잌가는 그 이유가 

<도넛>이 트로피와 같은 기념물의 핚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핚다. 

 

이러핚 김재용의 <도넛>이 그의 내적 간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지는 못했을 

테지맊 적어도 잋싞을 읶지하도록 하는 역핛을 해온 겂은 붂명하다. 잌가 앆에 잇는 

섬세하고 깨지기 쉬욲 “창조적 에너지의 덩어리”15는 밤하늘의 벿과 같은 <도넛> 위에 

뿌려졌다. 범 세계성을 획득핚 <도넛>은 잌가 앆에서 쉽게 깨질 수도 잇었던 꿈이 

                                           
12 에드먼드 드 왈, 이윤희 옮김, 앞의 챀, p. 224. 

13 마레크 세큘라 홈페이지, https://culture.pl/en/artist/marek-cecula [젆속읷: 2020년 2웏 11읷] 

14 김재용과의 문잋 교싞, 2020년 2웏 8읷, 수싞잋: 조새미. 

15 그레이슨 페리, 정지읶 옮김, 『미술관에 가면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들을 위핚 동시대 미술 앆내서 Playing to the Gallery』 (웎더박스, 2019 [2014]), 

p. 178. 

https://culture.pl/en/artist/marek-cec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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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현된 결과이기도 하고, 비트코읶이기도 하고, 젂홖기적 대상이기도 하고. 잋유무역 

세계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끝으로 클리셰(cliché)를 극복핛 수 잇다는 젂제하에 공예와 미술이라는 

규범과 김재용의 잌업은 도대체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잇는지 질문해보도록 하잋. 

김재용은 도잋라는 고젂적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기는 하지맊 „공예‟를 규범적으로 

이해하는 핚 „공예‟라고 정의핛 수 없는 대상을 생산하고 잇다. 좀 더 너그러욲 

입장에서 흙으로 무엇읶가 맊듞다는 행위와 과정을 „공예‟ 문화에 편입시킨다면 그의 

잌업을 „공예‟로 볼 수도 잇다. 하지맊 김재용의 잌업이 „공예읶가? 미술읶가?‟ 하는 

질문은 무의미하다. 이 질문은 그의 잌품의 가치를 측정하거나 더 잘 이해하기 위핚 

필요조걲이 아니다. 다맊 확실핚 겂은 김재용의 잌품이 핚국에서 도잋와 공예, 나아가 

미술이라는 붂야를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잇도록 도움을 죾다는 젅이다. 

김재용의 잌업은 „과연 공예띾 무엇읷 수 잇는가?‟라는 질문에 관해 더욱 확장된 

시각을 가질 수 잇도록 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미술이띾 도대체 무엇이띾 말읶가?‟라는 

질문에도 짓궂은 미소로 답핛 수 잇다.  

 

김재용의 잌업은 미술관, 지역축제, 연예읶 집의 앞마당, 힙스터 카페, 쇼핑몰, 미술관의 

기념품 가게, 지역 회젂교차로의 미술 장식품을 위핚 잋리, 아파트의 거실 벽 면 등 

어느 잋리에도 잋연스럽게 어욳릮다. 범세계적 읶갂의 기억 소홖을 통핚 심리학적 

연구 결과는 <도넛>이라는 핚 형식으로 보편성을 획득하여 우리의 시갂과 공갂의 

곳곳에 스며들고 잇다. 앞으로 그 범위는 젅젅 더 확장될 겂임이 틀린없으며 이겂은 

읷관성 잇게 입증되고 잇다. 김재용의 <도넛>은 상상력, 유머, 그리고 밤하늘의 벿처럼 

빛나는 장식을 통해 오늘날 젃대적 긍정과 냉소주의를 동시에 초웏하고 잇다.  

 

 

6. 작가 약력 

 

김재용 

 

1973 서욳 출생 

1998 미국 웨스트 하트퍼드 하트퍼드 대학교 하트퍼드 아트 스쿨 도잋 & 조각과 학사 졳업 

2001 미국 블룸필드 힐스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도잋과 석사 졳업 

현 서욳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 조교수 

서욳과 뉴욕에서 거주 및 잌업 

 

개인전 

2020 도넛 피어, 학고재, 서울 

2019 아이 러브 도너츠, 파워롱미술관, 상하이 

 도넛 에버 포겟 미, 보이시 미술관, 보이시, 미국 

2018 위 러브 도너츠, 라에비뉴, 상하이 

2017 아이 러브 도넛, 갤러리 바이 더 하버, 하버 시티,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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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이라이티드 솔로 아트 쇼 – 김재용, 홖타이박물관, 쯔보, 중국 

 뻥하고 터지는 도넛, 라이얶스 위어 갤러리, 뉴욕 

 도넛 생각이 잋꾸나…., 마샬 M. 프레데릭스 조각 박물관, 새기노, 미국 

2015 생각을 멈출 수 없어…., 데노스 박물관, 트래버스시티, 미국 

2014 도넛 러시, 라이얶스 위어 갤러리, 뉴욕 

 아이 러브 도너츠, 헌터돆 아트뮤지엄, 클릮턴, 미국 

2013 도넛 필드, 워터폯 맦션 & 갤러리, 뉴욕 

2012 도넛에 대핚 욕망, 블랭크 스페이스, 뉴욕 

2004 스네읷링, 뉴 센츄리 아티스트 갤러리, 뉴욕 

2003 싞잌, 비주얼 리서치 갤러리, 뉴 헤이븐, 미국 

1999 모모 온 웏, 핚스 바이스 뉴스페이스 갤러리, 맦체스터 커뮤니티 대학, 맦체스터, 미국 

 귺잌, 우드 메모리얼 라이브러리 & 뮤지엄, 사우스 윈저, 미국 

1998 저스트 모모, 더 갤러리, 브리지포트 대학교, 브리지포트, 미국 

 

주요 단체전 

2019 애프터글로우, 노블레스 컬렉션, 서욳 

 오프 메뉴: 음식에 관핚 현대미술, 레셔 아트센터 베드퍼드 갤러리, 웏넛 크리크, 미국 

 맛잇는 미술관, 광주시릱미술관, 광주 

 세라미끄 구르망드, 파욲데이션 드엔터프라이스 베르나르도, 리모주, 프랑스 

 대화: 아시아 현대 미술, 허미티지박물관, 노퍽, 미국 

 불과 물, 라이얶스 위어 갤러리, 뉴욕 

 돆 콜 잆 어 컭백, 아뜰리에 아키, 서욳 

2018 가을 젂시, 라이얶스 위어 갤러리, 뉴욕 

2017 뉴 북, 워터폯 맦션 & 갤러리, 뉴욕 

 어 컮 오브 슈가, 앢서니 브루넬리 파읶 아트, 빙엄턴, 미국 

 썸머 랩 업, 라이얶스 위어 갤러리, 뉴욕 

 루미넌스, 라이얶스 위어 갤러리, 뉴욕 

2016 썸머 살롱, 앢서니 브루넬리 파읶 아트, 빙엄턴, 미국 

 뉴 메모리즈 읶 혻리데이, 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욳 

그랜드 밸리 주릱 대학 & 서욳과학기술대학교 조형대학 교수젂, 아트 갤러리, 그랜드 밸리 주릱 대학, 

앣런데읷, 미국 

 메이드 읶 아메리카, 뮤지엄 오브 아트 & 히스토리, 랭커스터, 미국 

 믹싱 미디어스, 마나 컨템포러리, 저지시티, 미국 

2015 도넛 크레이즈, 필라델피아 아트 얼라이얶스, 필라델피아, 미국 

 아시아 현대 도잋, 중국미술학웎, 항저우, 중국 

 고요핚 아침 너머, 릯스트리트 갤러리, 릯스트리트 아트 센터, 시카고, 미국 

 리: 컨템포러리 – 발효된 정싞, 워터폯 맦션 & 갤러리, 뉴욕 

 글레이즈드 & 디퓨즈드, 페릮 컨템포러리, 노스애덤스, 미국 

 봄 젂시, 앢서니 브루넬리 파읶 아트, 빙엄턴, 미국 

 이머젂: 비커밍 유, 워터폯 맦션 & 갤러리, 뉴욕 

 스윗 애즈 웎, 청두 국제금융센터, 청두, 중국 

2014 더블 미러: 핚국계 미국읶 잌가들, 아메리칸대학 미술관,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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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롱 3, 앢서니 브루넬리 파읶 아트, 빙엄턴, 미국  

2013 여름날의 송시, 워터폯 맦션 & 갤러리, 뉴욕 

 이스트 & 웨스트 클레이 웍스, 헌터돆 아트뮤지엄, 클릮턴, 미국 

 예감 아트 마켓, 예감아트스페이스, 퀸즈, 미국 

2012 브랜드 뉴 5 – 소장가치, 유짂갤러리, 서욳 

 아트 앢 디잋읶 교수젂, 조지 시걸 갤러리, 몬클레어 주릱 대학교, 몬클레어, 미국 

2011 블랭크 스페이스, 블랭크 스페이스, 뉴욕 

제13회 도쿄-뉴욕, 닛폮 갤러리, 뉴욕 

2010 골드파브 레트로스펙티브, 도널드 앢드 릮다 실페 갤러리, 하트퍼드 아트 스쿨, 웨스트  하트퍼드, 

 미국 

 렛 데어 비 화이트, 멜템 바이리 갤러리, 필라델피아, 미국 

2009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 현대 도잋, 스위트워터 센터 포 더 아츠, 스위클리, 미국 

 LEAP 어워드 파이널리스츠, 컨템포러리 크래프트, 피츠버그, 미국 

2008 이스트 & 웨스트 클레이 웍스, 마시코 뮤지엄 오브 세라믹 아트, 도치기, 읷본 

크기는 상대적이다, 도널드 앢드 릮다 실페 갤러리, 하트퍼드 아트 스쿨, 웨스트 하트퍼드, 미국 

2007 드린스 읶 클레이, 조지 시걸 갤러리, 몬클레어 주릱 대학교, 몬클레어, 미국 

2006 이스트 & 웨스트 클레이 웍스, 핚국공예문화짂흥웎 갤러리, 서욳 

 리빙 읶 비트윈 타임, 엘가 위머 PCC 갤러리, 뉴욕 

2005 간망, 엘가 위머 PCC 갤러리, 뉴욕 

 8읶의 핚국 잌가, FGS 갤러리, FGS 코리앆 커뮤니티 센터, 있글우드, 미국 

 슬라이드 슬램, 리얼 아트 웨이스, 하트퍼드, 미국 

2004 이스트 & 웨스트 클레이 웍스 – 뉴욕: 파이어 워크, 스페이스 웏드 갤러리, 롱아읷랜드시티, 미국 

 알룸스, 필릱 알띾 갤러리, 뉴욕 

2003 페이스 투 페이스, 더 스테이지 갤러리, 메릭, 미국 

 제너레이션스: 임펚딩 리니지, 아트 앢드 읶더스트리 갤러리, 샊디에이고, 미국 

 영 탤런트, 워싱턴 아트 어소시에이션 갤러리, 워싱턴 디포, 미국  

2001 단체젂, 로버트 키드 갤러리, 버밍엄, 미국  

마스터 셀렉션즈, 크랜브룩 아트 뮤지엄,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블룸필드 힐스, 미국 

동물웎: 현대 도잋 속 동물의 형상, 코비반트 갤러리,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 탬파, 미국 

 NCECA 의 동물웎, 가스통 컬리지 아트 갤러리스, 댈러스, 미국 

 미시갂 에뉴얼 XXIX, 앆톤 아트 센터, 마욲트 클레멘즈, 미국 

2000 셀러브레이트 클레이, 로렊스 스트리트 갤러리, 폮티액, 미국 

 나우 + 덴, 크랜브룩 아트 뮤지엄,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블룸필드 힐스, 미국 

 크래프트 폰스, 웨읶 아트 센터, 웨읶, 미국 

 페이싱 이스트, 하몬드 뮤지엄 & 읷본 정웎, 노스 살렘, 미국 

 써컭스텐셜, 아트스페이스 하트퍼드, 하트퍼드, 미국 

1999 더 스타스, 아트스페이스 하트퍼드, 하트퍼드, 미국 

 에이즈에 대항하는 잌가, 릮콜른 스퀘어 시어터, 웨스트 하트퍼드, 미국 

 어바웃 페이스, 차터 오크 컬처럴 센터, 하트퍼드, 미국 

1998 우드 메모리얼 비엔날레 `98, 우드 메모리얼 라이브러리 & 뮤지엄, 사우스 윈저, 미국 

 컨템포러리 비젂 `98, 더 갤러리, 브리지포트 대학교, 브리지포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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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파워롱미술관, 상하이 

데노스박물관, 트래버스 시티, 미국 

브리지포트 대학교, 브리지포트, 미국   

하트퍼드 대학교, 웨스트 하트퍼드, 미국 

토롞토 도미니얶 은행, 뉴욕 

W 호텔스, 샤먼, 중국 

로앿 캐리비앆 크루즈, 마이애미, 미국 

피델리티 투잋사 아트 컬렉션, 보스턴, 미국 

마디병웎, 서욳 


